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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on career and employment 
will through psychological resistance

송기재*

Song Ki-Jae*

요 약 한국의 교육 생태계로 인해 성적에 따라 스포츠 재활 전공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과에 적응하고, 진로를 찾고,

취업 의지를 갖도록 동기 부여 등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으로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최종 2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지식이 자발적 심

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비자발적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발적 심리가 진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공 교육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스포츠 재활 교육, 심리적 반발, 진로 의지, 취업 의지
Abstract Due to the educational ecosystem in South Korea, there is a significant need to explore a new balance 
for students who pursue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based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order to help 
them adapt to their majors, find career paths, and foster motivation for employment. There is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this crucial ph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impac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on career aspirations and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psychological reaction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conducting an online survey from December 11th to December 28th, 2023,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undergoing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with a final collection of 212 survey responses 
used for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firstly, that the knowledg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voluntary psychology. Secondly, the competenc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has a 
positive impact on voluntary psychology. Thirdly, the attitud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negatively affects 
involuntary psychology. Fourthly, voluntary psychology positively influences career aspirations. Finally, voluntary 
psychology positively influences employment motivation, while conversely, involuntary psychology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motivati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that influences career paths and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psychological reactions.
Key words :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Psychological Reactions, Career Aspirations, Employment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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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 재활은 근골격계 부상으로부터 의료적 치료

를 마친 대상자에게 운동을 통해 회복과 재활을 촉진하

기 위한 전문 분야로,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

들에게 운동 생리학, 해부학, 임상적 기술에서부터 환자

관리까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 [18].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한 사

람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

할 수 있고, 부상자들이 회복하도록 하며 도와줄 수 있

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5]. 특히 스포츠 재

활 분야는 학생들이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과 부상 관리

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

로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재활 전문가의 역

할을 이해하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18]. 이

교육과정으로 미래의 스포츠 재활 전문가들이 될 수 있

도록 역량을 이끌어 내고, 부상자들의 임상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및 실천을 알려주는 교

육으로 학생들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4]. 이러한

일반적인 스포츠 재활 전공 학습 외에도 학생들에게 심

리적 동기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심리적 동기는 재활 계획, 부상 평가 및 회복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비롯하여 스포츠 재활 분

야에 대한 직업적 동기와 취업 및 진로 의지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은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게 전문성을 키우고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

다. 대학은 예비 대학생들의 수 감소로 인해 치열한 경

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9].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높

은 학생들은 명문 대학의 스포츠 재활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진로 선택의 기회와 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진다. 한편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낮은

학생들은 교육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입학하여 상대적

으로 진로 선택 기회도 적은 상황에 직면한다 [18]. 더

욱이 스포츠 재활 전공에 흥미가 낮지만 학업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직업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교육 생태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즉,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과

정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스포츠 재활’ 전공 수업이 대

부분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 의지를 높이

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전공에 대한 흥

미보다는 수능 또는 학업 성적으로 입학한 대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 특히 이러한 학생일수록 학과 및 교육에 대

한 헌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의 수업 과정에서 심

리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결정에 어

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공에 흥미를 갖

고 진로를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직업 동기가 높고

교육과정에도 더 열의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교육 프

로그램의 개선 방향과 스포츠 재활 전공 학생들이 전문

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초석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스포츠 재활 교육

스포츠 재활 교육이란 일반인이나 운동선수가 스포

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의

일부 손실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교육 과정이다 [18].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를 살펴보

면, 부상 유형의 분류와 분류에 따른 재활 방법에 대한

연구 [17], 특정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주제, 최신 재활 기술의 적용 및 혁신에 대한 연

구 [10], 그리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역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27]. 그리고 최근

에는 재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 자체의 혁신에 대

한 연구 또한 각광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VR)을 접목한 재활 기술 또는 웨어러

블(wearable) 기기를 활용한 재활 기기의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한 주제로 확장되어 발전하고 있다 [4, 15, 28].

스포츠 재활 교육의 주된 목표는 부상자에게 과학적

이고 체계적으로 회복 과정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

하거나 부상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18]. 즉, 부상의 정도 및 분류, 심각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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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상자에게 맞는 개별화된(customized) 재활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신체 자체 기능의 회복

과 운동 능력을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지속될 때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교육자의 지식 및 역량

이 사회의 요구도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적절

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 재활 교육은 다

섯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교육자

교수법은 스포츠 재활을 교육하는 강사의 과목과 교육

기술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로 교육자 지식 및 역량은 교육자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지

식을 전달하는데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

이다. 세 번째로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재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재활 기법, 부상 예방, 심

리적 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은 운동장, 병원,

실습실 등 환경이 학습하는 태도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고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확인하는 항목

이다. 이의 항목들은 교육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재활을

진행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재활 프로

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

이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자 교수법, 교육자 지식 및 역량, 교육생 역량,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으로 구

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2 심리적 반발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이란 사람이

자신의 선택권 혹은 자유가 억압되어 제한받는다고 느

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뜻한다 [26]. 즉, 심리적인 반응

은 심리적 동기인 독립성 및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개

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나

타난다. 심리적 반발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다양한 외

적 상황에서 반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반발과 영향 요인

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건강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보

건 및 상업 관점에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2].

교육 분야에서 심리적 반발은 개인이 교육을 지속하

고자 하는 의지 및 동기, 자신의 자유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발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11]. 

이렇게 영향을 받은 개인의 심리적 반발이 태도의 변화

를 이끌어서 행동 변화 또는 의사 결정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학습

자들이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습 태도, 학습 과

정, 궁극적으로 졸업 후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제약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반발 요소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뿐더러 개인이 처한 환

경 등 사회적 요소를 이해하여 개인의 심리적 반발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 심리적 반발은 이런 행동 습관을 이해할

때도 필요한 변수로 설명되어 진다. 즉,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등 심리적 반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반응하여 행동으

로 나타내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25]. 스포츠

재활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 반발이 발

생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구성 및 정책 발의, 심리치

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반발은 자발적 심리적 반발과 비자발적 심리

적 반발로 구분한다 [26]. 우선 자발적 심리적 반발이란

심리적 반발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개인이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뜻한다.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

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 방식으로 심리

적 반발을 느낄 경우 반사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

한다. 심리적 반발을 구분하여 어떤 작용으로 심리적

반발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스포츠 재활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리처럼 심리적 반발을 자발적

심리적 반발과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로 구분하여 측정

하고자 한다.

2.3 진로 의지

진로 의지(Career Aspiration)는 진로 열망이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구체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거나 특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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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쌓기를 원하는 강한 목표 또는 희망을 뜻한다

[8]. 이에 최신 연구들은 진로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3]. 영향

요인으로 개인 성격, 경제적 상황, 가치관,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등 세분화되어 분석되고 있고, 진로 선

택에 있어 문화적, 사회경제적, 성별 차이가 미치는 영

향이나 진로 의지에 미치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진로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 특히 내면의 심리적 요소는 이러한 외향

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궁극적으로 진로 의지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글로벌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진로 의지에 대한 연

구들도 진행되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재활 교육 학

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진로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7]. 새로운 시대에서 취업 시장

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스펙을 쌓고, 진로를 개

발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진로 의지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이 진로를 선

택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성별 차이를 밝히

고자 한 결과들도 보고되었으며 [3], 진로 의지에 미치

는 기술 발전 및 글로벌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변화의 시대에서 경력 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자 하며, 이런 변화의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목표 설

정 및 진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23]. 이런

선행 연구들은 진로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과 개인의 잠

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

며, 학습자들의 상담 전략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다음으로 진로 의지 관련 최신 연구 결과는

진로 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개인의 감정적 안정 정도, 자기 탄력성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 의지에 주는 영향 관계 관련 연구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를 개

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력 향상 방안 및 효과적인 전

략을 제안하여, 동기 부여를 통한 진로 목표를 달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24].

따라서, 스포츠 재활 교육에서 진로 의지 간의 연관

성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스포츠 재활 교육에 대

한 강한 진로 개발 의지가 학습자들이 관련 훈련과 교

육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심리적 동

기가 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스포츠 재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수록 스포츠 재활 기술과

지식을 주체적으로 습득한다고 예상되며, 이러한 기술

및 지식은 학습자들이 사회에 나아가 스포츠 재활을 수

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 의지는 스포

츠 재활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경

력 개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요

소로 고려된다.

2.4 취업 의지

취업 의지란 일정한 직업을 목표로 하거나 직장 생

활을 하려고 하는 개인의 강한 결심 혹은 욕구 등을 의

미한다 [1]. 취업 의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최신 연구는

취업 의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취업 의지와 개인

의 경험, 기술, 교육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들이었다 [19]. 그리고 취업 의지의 원인 관련 선행

연구는 취업 의지에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

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16]. 해당 연구 결과는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준비 과정에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기

부여하는 전략에 대해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취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원인에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교육 이력 및 훈련 경험, 경력

목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신 선행연구는 현대 사회

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의 경력 계획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무인화, AI 등 기술 발전, 노동 시장에 대해 다

루고 있다 [19, 20]. 이는 현대화 사회에서 취업을 준비

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생들에게 취업 의지를 높이고 경

력 개발에 도움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이며, 개인의 취업 의지가 효과적인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취업 성공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매개 역할로써 교육 프로그램

과 지원을 다루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과 취업 의지 관련하여

스포츠 재활 분야에 취업할 예정인 교육생은 해당 분야

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교육 과정에서 성

취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이런 의지는 심리적 반발 요소로 자발적으로 작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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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도가 높고 자신의 진로를 자율성에 따라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자발적으로 작용할 때 외부

의 조언이나 교육 과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진로 선

택 동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의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어떤 교육 환경에서

동기 부여가 최대로 극대화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 의지는 교육생들이 전문성 개발뿐만 아

니라 경력 계획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중요한 추진력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스포츠 재활 분야

에서 성공적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상관관계

를 규명하고자 스포츠 재활 교육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동의를

얻은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최종

2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총 212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재활 교육

변수 측정 항목 근거

교수법

강사의 교육 과정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13, 21]강의의 강의 기법은 효과적이었다.

강사는 강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였다.

교육자

강사는 교육 중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잘하는 편이다.

[13, 21]강사는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다.

강사는 교육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였다.

교육생

나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잘 습득하는 편이다.

[13, 21]나는 항상 도전적 목표를 잘 세우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편이다.

교육
내용

나는 스포츠 재활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은 편이다.

[13, 21]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은 편이다.

나는 평소 스포츠 재활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교육
환경

편의시설이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편이다.

[13, 21]강의실 및 기자재는 충분한 편이다.

교육장은 스포츠 재활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자발적

나는 규칙이나 절차를 잘 지키는 편이다.

[26]나는 학과(조직)의 변화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학과(조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다.

비자발
적

규칙을 대하면 저항하고 싶어지는 편이다.

[26]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으면 간섭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편이다.

진로
의지

나는 진로를 확실히 결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8]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편이다.

나는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은 편이다.

취업
의지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1, 16]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에 있어 취업하려는 의향이 뚜렷한 편이다.

표 1. 측정 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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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리적 반발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의지와 관련된 선

행 연구들을 근거로 측정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연구목

적에 맞추어 선행연구에 제시된 항목들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표 1>과 같이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잠재적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이들이 특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 분석 방

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가설에서 제안된 변수

들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측정된 값들과 잠재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또한, 분석 도구로는 통계 분석을 위해 널리 사

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 SPSS는 다양한 기술적 및

추론적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AMOS는 공

분산 구조 분석을 포함해 복잡한 모델링과 분석을 가능

하게 하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 도구이다.

이를 통해 공분산 구조 분석과 선택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잠재 변수 간의 관계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

하여 연구 가설을 엄격하게 테스트했으며 결과는 잠재

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3. 가설설정

3.1. 스포츠 재활 교육과 심리적 반발 간의 관계

스포츠 재활 교육과 심리적 반발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심리적 반발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영역에서 심리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학습자

들이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고 느끼거나 교

육 과정이 너무 지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다 [30].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17]. 그러므로 첫째, 교

육자 교수법으로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선택의 자율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교육생은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학습 과정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교육자 지식 및 역

량으로 교육자들은 교육생이 재활 교육을 전달할 때 교

육자들의 의사소통 방법과 높은 지식수준과 역량을 바

탕으로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교육자의 지식 전달 태

도가 너무 융통성이 없거나 지시적일 경우 교육생은 심

리적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학

습자의 참여도와 학습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교육생 역량으로 학습자들이 교육자의 지식

을 잘 받아들이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

우, 학습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육생

들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학습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반발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이 얼마나 학습자들이 재활 프로

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학습

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 이해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잘 구성

된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들에게도 교육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

은 학습자들이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학습자들

이 실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현실과 학습

의 괴리를 낮출 수 있어 더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생들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고 스포츠 재활 교육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1: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

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지식 및 역량

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생 역량은 심리

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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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4: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내

용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환

경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

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지식 및 역량

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생 역량은 심리

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내

용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환

경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 심리적 반발과 진로 의지 간의 관계

학습자들의 부정적 심리적 반발이 강할수록 진로를

선택할 때 외부적 제한이나 압력에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26].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오히려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데 역

할을 할 수도 있거나 외부 저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

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2]. 심리적 반발은 그 수

준이 너무 과하게 발생 될 경우 오히려 진로의 선택이

나 개인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는 외부의 지원이나 의미 있는 조언을 거절하면서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심리적 반발은 스

포츠 재활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에게 진로 선택이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수준 이

상의 심리적 반발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학

습자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목

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12]. 또한, 학습자에게 심

리적 반발과 진로 의지 간의 상관성은 궁극적으로 진로

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반발의 관리 중요성은 강조가 되어

왔다. 심리적 반발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진로 선택을

외부의 방해 혹은 제한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기능도 있으나, 학습자들이 외부의 기회나

유익한 조언도 거부하게 되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 학습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자신감

을 길러주기 위한 심리적 반발의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1: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

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심리적 반발과 취업 의지 간의 관계

취업 의지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자발

적,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 두 가지로 나뉘어 측정할 수

있다 [26]. 우선 학습자들의 자발적 심리적 반발을 살펴

보면, 학습자들이 취업 의지를 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 자발적 반발은 자신의 취업 결정을

따르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1]. 이는 스포츠 재활 교

육 학습자들이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 즉, 취업 실패,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

부족 등에서도 자발적 심리적 반발은 취업 의지가 강해

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19].

반면 학습자들의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은 취업 과정에

서 타인이 주는 조언이나 관심에도 오히려 반발감이 발

생하도록 영향을 주어 오히려 취업 의지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

정적인 외부 환경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취업 의지를

떨어트릴 위험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들

의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반발이

잘 관리되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

와줄 때, 취업 결정뿐만 아니라 직장 선택에도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므

로 학습자들의 균형 있는 심리적 반발이 취업 의지를

견고히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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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

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112명(52.8%),

여성이 100명(47.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로 응답한 학생은 89명(42.0%), 서울 및 경

기 외 모든 지역으로 응답한 학생은 123명(5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1학년이 28명(13.2%), 2학년

이 85명(40.1%), 3학년이 65명(30.7%), 4학년이 34명

(16.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 수업을 듣는 과목

수로는 전공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3과목 미만은 29명

(13.7%), 3~5과목 미만은 68명(32.1%), 5~6과목 미만은

84명(39.6%), 6과목 이상은 31명(14.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공 수업을 위해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으로는 1시간 미만은 11명(5.2%), 1~2시간 미만은

29명(13.7%), 2~5시간 미만은 53명(25.0%), 5~7시간 미

만은 30명(14.2%), 7시간 이상은 89명(42.0%)으로 나타

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1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 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

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6]. AMOS를 사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

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

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rnell과 Larcker[5]

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

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1].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

용된 Cronbach's α 값은 0.782에서 0.902로 분포되어

권장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의 신뢰성

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

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

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9].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

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

다. <표 2>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표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측정
오차

Cronba
ch's α

C.R AVE

교수법
교수법1 0.746 0.246

0.801 0.868 0.687교수법2 0.785 0.211
교수법3 0.754 0.335

교육자
교육자1 0.778 0.172

0.822 0.894 0.738교육자2 0.791 0.203
교육자3 0.79 0.283

교육생
교육생1 0.872 0.253

0.902 0.892 0.733교육생2 0.878 0.258
교육생3 0.856 0.312

교육
내용

내용1 0.856 0.212
0.890 0.907 0.765내용2 0.859 0.235

내용3 0.848 0.226

교육
환경

환경1 0.716 0.202
0.782 0.872 0.694환경2 0.777 0.211

환경3 0.737 0.32

자발적
자발적1 0.835 0.227

0.869 0.880 0.709자발적2 0.874 0.223
자발적3 0.78 0.398

비자발
적

비자발적1 0.811 0.346
0.901 0.897 0.743비자발적2 0.898 0.212

비자발적3 0.898 0.226

진로
의지

진로의지1 0.879 0.197
0.850 0.882 0.713진로의지2 0.782 0.29

진로의지3 0.777 0.312

취업
의지

취업의지1 0.852 0.16
0.842 0.891 0.732취업의지2 0.812 0.314

취업의지3 0.75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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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각선에 표기한 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각 요

인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

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

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을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

의 적합도 검증은 총 27개의 측정 항목으로 실시하였

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

합도는 =501.177 (df=288), p=0.000, CMIN/DF=1.74,

GFI=0.862, NFI =0.894, CFI =0.951, RMSEA =0.059,

AGFI =0.818, TLI =0.941, IFI(Delta2) =0.952로 모든 지

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6].

4.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총 212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

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

도이다. 이에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

=576.383 (df=300), p=0.000, CMIN/DF=1.921, RMSEA

=0.066, NFI =0.878, CFI =0.937, GFI =0.841, AGFI

=0.8, TLI =0.926, IFI(Delta2) =0.938로 나타났다. 이는

홍세희 [6]가 제시한 모델적합도 지수 중 CFI, TLI,

RMSEA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

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β=0.103으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

었다. 그러나 교육자 지식 및 역량과 교육생 역량은 각

각 β=0.495, β=0.545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1-2와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스

포츠 재활 교육 내용과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자발

적 심리에 각각 β=-0.569, β=0.314로 나타나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와 가설 1-5

는 기각되었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β=-0.548로 나타나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 지식 및 역량도 비자발적

심리에 β=0.027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교수법 0.829 　 　 　 　 　 　 　 　

교육자 .696** 0.859　 　 　 　 　 　 　 　

교육생 .485** .632** 0.856　 　 　 　 　 　 　

교육내용 .494** .661** .850** 0.875　 　 　 　 　 　

교육환경 .682** .714** .649** .693** 0.833　 　 　 　 　

자발적 .597** .655** .616** .575** .601** 0.842　 　 　 　

비자발적 -.510** -.575** -.698** -.656** -.561** -.571** 0.862　 　 　

진로의지 .580** .652** .573** .553** .655** .678** -.545** 0.844　 　

취업의지 .713** .744** .681** .695** .709** .681** -.644** .639** 0.856　

평균 4.008 4.006 3.583 3.742 4.055 3.781 2.571 4.094 3.904

표준편차 0.671 0.654 0.969 0.827 0.620 0.848 0.958 0.786 0.726

** p<0.01 number at the diagonal line i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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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교육생

역량은 비자발적 심리에 β=-0.714로 나타나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2-3은 지지가 되었다. 하지만,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과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비

자발적 심리에 각각 β=-0.052, β=309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와 가설

2-5는 기각되었다.

셋째,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에 β

=0.869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

리는 진로 의지에 β=-0.095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넷째,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β

=0.604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

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β=-0.2로 나타나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Ⅴ. 결 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스포츠 재활

을 전공하고자 진학한 학생들 또한 학과에 적응하고,

전공 관련 진로 모색,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등 새로운 균형을 찾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

점이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

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지식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부상으로 인해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심

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교육생들이 받은 수 있는 우울감에서부터

불안, 스트레스 등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

에게 적절한 지식을 주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다. 이로써, 교육생들은 부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재활 과정으로 더 빠르

게 본업에 복귀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인 회

복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학

습자들에게 부상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잠재력과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 지원은 학습자들이 재활 교육 과정에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하기 때

문에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발달하도록 영향

을 주게 된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자

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들의 다양한 한계 상황을 이해하

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질과 연관이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이 학습자들에게 적

절한 의사소통 기술과 공감 능력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

해하여 재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산

적인 방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자의 전문 역량은 학습자 자신의 신체적 한

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

는데 강력한 동기를 주어 더 적극적으로 재활 교육 과

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자의 역량이 적극적으

로 발휘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

러므로 교육자의 역량은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교육 전

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개발 등 장

기적인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된다.

셋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비자발적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

이 재활 과정에 참여 시 개인의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

는 지원이 부족하게 될 때, 학습자들의 비자발적 심리

적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학습자

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재활 교육 과정의 효율성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교육의 이해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육자들의 역량으로

인해 개별 학습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들은 더 불안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에게

학습자들의 심리 상태에 반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즉, 재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노력이나 환경

이 요구되며, 학습자들의 정신력은 교육 완료 후에도

이어지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추후 역량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자발적 심리가 진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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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심리를 가진 학습

자일수록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루

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 적극

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자들 중 자발적 심

리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

으며, 그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가 강해진다. 그리고 자발적 심리 상태는 학습자들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상황이나 제한

상황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며, 결과

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지도록 기여하고,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자발적 심리는 진로 설정 및 성취

과정에서 일시적 동기 부여 이상으로 실제적인 목적 달

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진로가 성취

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 교육 과정에

서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의사결정이나 직업 탐색 또는

직업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학습

자들이 자발적 심리를 가질수록 스스로 동기 부여되거

나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을 하

기 위해 취직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취업 도

전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학습자

들이 비자발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수록 부정적

인 생각이나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취업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취업 준비 시 면접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

으로 학습자들의 경력 발전 및 직업적 성과에도 한계점

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취업을 준비

할 때 자신의 자발적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발적 심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취업 경험은 다시 그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선순환 구조로 취업 성취를 높이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다음의 제한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다루지 않고

일부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계는 설문조사와 정량적 방법론으로 진행하

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반발, 진로 의

지, 취업 의지의 복합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추

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과 학습자의 심리적 영향 간의 매커니즘을 구

체적으로 다루거나 심도 있게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

으며, 추후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

들의 환경 등 배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

되어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이 보완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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